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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연간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 대표 관광지인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서 '사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남구는 그간 수국 페스티벌과 울산고래축제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대 관광 수요를 연중 상설화된 프

로그램으로 분산·확대해 장생포를 언제 방문해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울산 대표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다.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야간 콘텐츠인 장생포 불꽃쇼와 거리음악회는 11월까지 이어지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엔 SK저유탱

크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장생포 라이트'가 운영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래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은 이달 28일 출항식을 열고 올해 정기운항을 시작한다.

남구는 정적인 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동적인 체험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생이 캐릭터 등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트를 타고 수국정원과 고래문화마을 일대를 최대 시속 40㎞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형

체험시설 '웨일즈 카트'가 다음달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뉴시스] 오는 6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 건립 예정인 공중보행교 '고래등길' 조감도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상 20m 높이에서 고래문화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공중보행교 '고래등길'은 6월 준공 예정이다.

복합문화시설 '더 웨이브(The Wave)'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 60%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삼나무를 활용한 목조 건축물로 높이 6m·길이 31m의 모노레일용 미디어 터널로 갖춰 모노레일 탑승객들에게 다채로운

시각 콘텐츠를 선보이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기술, 예술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사계절 내내 활기

넘치는 상설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500만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명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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